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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학과 산책

 우리는 양력과 음력을 사용하고 있어 달력이 

바뀌며 한 해를 시작하고 설을 지내면서 새해

를 맞이한다. 시작을 견고히 하자는 본래의 의

미만큼 우리에겐 소중한 한 해의 출발이다. 

 신년 인사에 꼭 떠올리는 복은 무엇일까? 생

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

라는 사전적 설명이다. 형체도 없고 어떤 맛도 

없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애매하지만 마음속

으로 빌어보는 간절함은 모두가 똑같다.    

 하루하루를 잘 보내려고 애써 한 달이 되고 

두 달이 되고 가는 일 년인데 지나고 나면 그

렇게 빠를 수가 없다. 무엇하나 제대로 해놓은 

것도 없이 보낸 한 해를 후회하며 누구나 작

년 보다 나은 한 해를 가슴에 품는, 아직 가보

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한다. 그저 가다가 힘들

면 쉬고, 보고 싶으면 보는 그런 여행의 길은 

아니다. 보다 넓은 시야로 위대한 업을 이루는, 

가슴에 해를 띄어 품어보는 크고 밝은 희망의 

길을 걷고 싶다. 

 그 길은 막연하게 그려본다고 해서 걸어지지 

않는다. 이일 저 일을 생각해봐도 나에게 주어

진 일을 반갑게 맞아야 한다. 너무 큰 것을 바

라는 데서 내 일을 등한시하는 못된 버릇은 버

려야 한다. 막연히 잘해야겠다는 욕심은 어떤 

일에서건 장애일 수밖에 없다. 좋은 결과만을 

목표로 삼는 것 보다 합리적인 과정에 따라 한 

걸음씩 구체적인 사고  방식을 갖고 앞으로 나

아가는 실천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.     

엎드려 복을 간구하기보다는

말과 몸으로 하여 복을 짓게 하고

가볍지만 뚜렷한 발자국 남기며

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 

위대한 업을 이룰 새해입니다.

가다가 때로는 흘리게 될 눈물까지도

소중한 생명의 은총으로 받으며

삼백예순다섯 날

그 모든 하루하루가 쌓여

또 하나의 역사가 되고 전설이 되도록

가슴속에 해를 품고 길을 나섭니다.

새해 새날 새로운 길입니다.

그 누구도 아직 가본 적 없는

크고 밝은 희망의 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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苟子之不欲  雖賞之不竊


